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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의미: 명사에 붙어 모양이나 동작이 그 명사와 같거나 

비슷함을 나타낸다.

- 예문: 

지훈 씨는 운동선수처럼 운동을 잘해요.

민준 씨 딸도 아빠처럼 사교적이에요.

주인아주머니가 어머니처럼 잘해 주세요.

1.N처럼 = ‘giống 

như’



1.N처럼 = ‘giống 

như’
A: 유진 씨가 피아노치는 거 봤어요? 저는 정말 놀랐어요.

B: 네,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처럼 잘 치지요?

A: 화 씨, 한국말을 참 잘하네요.

B: 고마워요. 그렇지만 한국 사람처럼 말하려면 아직 

멀었어요.



가을 하늘은 호수처럼 파랗습니다.

리사는 인형처럼 귀엽게 생겼어요.

올가는 모델처럼 키가 커요.

수지는 가수처럼 노래를 잘해요.

1.N처럼 = ‘giống 

như’



2.A/V(으)ㄴ/는군요 = 
‘…thế’

-의미: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

감탄하는 것처럼 말할 때 쓴다.

+ 주로 말하는 순간 어떤 장면이나 상황을 보거나 

들으면서 말할 때 많이 쓴다.

- 활용법:



베트남에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많군요.

지훈 씨는 정말 잘 먹는군요.

서영 씨,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하겠군요.

A: 남 씨는 한 학기 동안 지각이나 결석을 한 번도 안 

했어요.

B: 우와, 남 씨는 정말 성실하군요.

2.A/V(으)ㄴ/는군요 = 
‘…thế’



A: 전에 한국에서 공부할 때 김치찌개를 자주 먹었어요.

B: 어머, 루이엔 씨는 한국에서 공부했군요.

민재는 정말 잘 먹는구나.

내가 공부를 많이 했구나.

세월이 빠르기도 하군요.

많이 힘들었겠군요.

2.A/V(으)ㄴ/는군요 = 
‘…thế’



= ‘thuộc diện/ thuộc loại…’

-형용사에 붙어 ‘어떤 일이나 상태가 어느 쪽에 가깝다’를 

표현할 때 사용한다. 

-동작동사와 함께 쓸 때는 ‘잘, 자주, 많이’ 등과 같은 

부사를 써야 정확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.



= ‘thuộc diện/ thuộc loại…’
-

활용법:

동사

-있다/없다

는 편이다 먹는 편이다

생각하는 편이다

만드는 편이다

형용사 -(으)ㄴ 편이다 좋은 편이다

키가 큰 편이다

머리가 긴 편이다

이다/아니다 인 편이다

아닌 편이다

착한 사람인 편이다

잘하는 사람이 아닌 

편이다



= ‘thuộc diện/ thuộc loại…’

제 동생은 조금 소극적인 편이에요.

그 사람은 말이 많은 편이에요.

저는 사람을 쉽게 사귀는 편이에요.

A: 고민이 있을 때 그 친구와 자주 이야기해요?

B: 네, 우리는 대화가 잘 통하는 편이라서요.



= ‘thuộc diện/ thuộc loại…’

A: 루이엔 씨는 어떤 사람이 좋아요?

B: 제가 조용한 편이니까 활발하고 명령한 사람을 만나고 

싶어요.

책을 한 발에 5권 읽으니까 많이 읽는 편이죠.

다른 친구들에 비해 시험을 잘 보는 편이에요.

바람은 불지만 하늘은 맑으니까 날씨가 좋은 편이죠.

이 가게는 채소는 싼데 과일이 비싼 편이에요.


